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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7. 8.(화) 15:00

(2025. 7. 9.(수) 조간)
배포 2025. 7. 8.(화) 09:00

과학으로 얼쑤!
국립중앙과학관, 영동세계국악엑스포에서 

국악에 내재된 과학기술 알린다.
- 국립중앙과학관-영동세계국악엑스포조직위, 협력전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권석민)은 8일 영동세계국악엑스포조직위(공동위원장 

정영철 영동군수)와 오는 9월 12일 충북 영동군에서 개최 예정인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협력 전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국악의 과학성을 알리고, 과학기술과 예술의 상호 발전을 지원하는 데 

뜻을 모으고, 영동세계국악엑스포 내 설치될 미래국악관(면적 약 1,600m2)에 

협력 전시를 기획·조성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전시에는 국립중앙과학관이 개관 80주년을 맞아 영국 런던에서 개최한 

첫 해외특별전‘조선의 악기, 과학을 울리다’를 더욱 발전시켜 국내에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6월 막을 내린 이 전시는 과학을 중심으로 국악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재해석해 영국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별히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이 국악과 과학을 흠뻑 체험할 수 있도록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전시로 꾸며진다. 충북 영동에서 나고 자란 박연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국악에 내재된 수학적 규칙, 정확한 음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들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악기의 독창적인 소리 특징을 물리학적으로 

해석한 콘텐츠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또한 국악을 수학적으로 분석하여 

인공 지능으로 새롭게 작곡한 연주 영상을 통해, 인간과 기계가 함께 만들어 내는 

미래 국악의 선율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우리 음악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매력을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국내·외 관람객들이 국악의 향기에 

한 층 더 깊이 매료될 것”이라며, “이번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2 -

담당 부서 국립중앙과학관 책임자 과  장 신은경 (042-601-7905)

한국과학기술사과 담당자 연구사 강연실 (042-601-8031)

   


